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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NmS와 푹(pooq)에서 수집한 실증적 자료를 사용하였고 장르별로 실시간 가구 시청률, 실시간 2049 시청

률,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드라마, 예

능, 시사교양 장르 모두에서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 그리고 실시간 2049 시청

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장르 모두에서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 그리고 실시간 2049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실시간 시청률 순위와 

OTT VOD 이용자수 순위 간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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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real-time viewing and OTT 

VOD usage. The study is based on the ratings and VOD download data, collected from TNmS 

and pooq.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ratings, 2049 ratings,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7 days,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30 day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in all genres(drama, entertainment, current affairs).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atings and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7 days, between 2049 ratings and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7 days. Nex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atings and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30 days, between 2049 ratings and OTT VOD download over the past 

30 days. Finally, there was somewhat different among rankings of the ratings and VO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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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마케터[1]는 미디어 소비 시간에 있어서 강세를 

보였던 전통매체인 TV가 라디오나 신문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터넷의 이용 시간은 TV를 상

회하면서 미디어 중 가장 큰 소비를 보이고 있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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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흐름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TV가 인터넷에 밀려서 쇠락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가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인터넷과 융합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TV 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방송을 시청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더 이

상 방송 콘텐츠 소비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대

표적 통로 중 하나가 바로 OTT 동영상 서비스이다. 

2012년 62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OTT 동영상 서비

스 시장규모는 2015년 163억 400만 달러로 약 2.6배 이

상 성장했고 2020년에는 30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이 변화에는 인터넷 및 모

바일 미디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구

축과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화 등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텔레비전 시청에 비해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에서 자유로운 OTT 동영상 서비스는 바쁜 현대 생활

을 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이용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이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료 방송에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료 방

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cord-cutting) 현상이 일어나

고 있다. 전체 TV 시청 중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시청이 미국의 경우 6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미국 방송 산업 내에서 주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2]. 

국내의 경우, IPTV나 디지털케이블 유료방송 플랫폼의 

한 달 이용료가 약 1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코

드커팅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2015년 중

반까지만 해도 유료 가입자가 약 20만 명에 머물던 푹

(pooq)이 2017년 10월 들어서는 62만 명을 넘어서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시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방송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나 방송 

콘텐츠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 콘텐츠 선택, 이용 시간, 이용량 그

리고 통제성 등과 같이 이용자 선택권을 가지는 VOD

를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은 기존 TV 시청

과는 다른 이용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방송 이용 평가

는 여전히 실시간 시청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현 방

송 이용을 평가하는데 실시간 시청률만으로는 적절하

지 않기 때문에 VOD 이용을 고려한 통합시청률 개념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3][4]. 

방송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해 2013년부터 통합시청률 

도입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2014

년 7월에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민관협의회’를 구

성하여 모바일 등을 통한 TV 시청 및 VOD 이용 행태

를 포함한 시청률 조사방법과 통합시청률 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통합시청률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것은 

그만큼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가 

새로운 방송 이용 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현재

의 시청률이 이 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시청 조사방법의 기술적 한계, 집계 방식

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통합시청률의 도입 시

기나 방법 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통합시청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실질적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한 기존 시청 방식인 실시간 시청과 새로

운 시청 방식인 VOD 간 비교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어 

왔다[5-7]. 하지만 고정형 TV라고 할 수 있는 IPTV 상

의 VOD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모바일 VOD 이용

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시간 시청

률과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OD 콘

텐츠, 즉 OTT VOD를 통한 방송 이용 형태 간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논

의 중인 통합시청률 개념 도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시청과 OTT 서비스의 

VOD 이용 간 상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호 관계는 실시간 시청률과 OTT VOD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상파 방송 콘텐츠

를 제공하는 푹(pooq)이라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대

상으로 할 것이다. 특히, 방송 콘텐츠는 장르에 따라 내

용적 특징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용에도 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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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살

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OTT 동영상 서비스와 시청방식의 변화 

초기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통신이나 방송이 

아닌 제3의 사업자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

텐츠를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

미했으나 넷플릭스(Netflix) 및 훌루(Hulu) 등과 같은 

독립적인 OTT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기존 사

업자들도 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

로 사용된다[8].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TV와 유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인터

넷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범용 인터넷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매체를 서로 다른 목적

으로 이용하며 각각의 매체가 자신의 필요나 목적을 충

족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바탕으로 매체를 

선택하기도 한다[9]. 그리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자로 변화하고 있다[10]. 따

라서 전통적인 실시간 텔레비전 시청에 비해 이용 콘텐

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이용 디바이스 등을 직접 선

택하여 소비하는 능동적 이용이 가능한 OTT 동영상 

서비스는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능동성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 등 상호작용성이라는 이용 특정을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11].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이유 중 하나로 시

청 형태의 변화를 꼽고 있다[8][12]. 그리고 시청형태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요청 시 동영상 시

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VOD의 영향력이 크다. VOD는 

이용자에게 시청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서 매력적이다. 김영주[8]는 이용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

에서 몰아보기(Binge Viewing)로 방송 콘텐츠를 한꺼

번에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OTT 동영상 서비

스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 이용 시간과 함께 이용량에 대한 선택권도 방송 시

청자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VOD는 

원하는 방송 콘텐츠만을 골라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콘

텐츠 선택권도 시청자들에게 주었다. 즉, VOD는 방송 

시청에 있어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킨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사업자들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

양한 콘텐츠와 유통 채널을 갖고 경쟁하고 있으며 각각

의 유통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13]. 단

일한 전송망으로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실

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기존 방송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안정적인 지위와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8]. 

위에서 언급되었듯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이 확대되

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 사업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

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

이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 

시장의 중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때 OTT 동영상 서비

스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2. OTT 동영상 서비스와 시청률 조사

시청률이란 특정 채널을 시청한 인구의 비율을 말하

는 것으로 특정 채널 시청 가구 수를 총 TV 보유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국내 시청률 조사는 AGB 닐슨과 

TNmS 등 두 개의 조사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기초 조사, 패널 선정, 피플미터 설치, 

시청기록 수집, 시청률 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청률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평가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방송사로 하여금 향후 방송 콘텐츠를 편성하는데도 중

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광고주도 시청률을 통

해 광고 전략 수립 및 광고 효과 평가 등을 시행하는데, 

특히 국내 방송 광고 시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방송·광

고 관련 산업에서 시청률 자료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5]. 수익적 측면에서 광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더욱 중요한 수

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시청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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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방송사에서 편성 계획

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

청 비율, 즉 실시간 시청률은 집 안에서의 가족 중심적 

TV 시청에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VOD는 편성 

계획에 근거한 선형적 서비스가 아닌 비선형적 서비스

이다. 콘텐츠 선택, 이용 시간, 이용량 그리고 통제성(건

너뛰기, 빨리 감기, 뒤로 가기 등) 등과 같이 이용자 선

택권을 가지는 VOD 이용은 기존 TV 시청과는 다른 

이용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방송 이용 평가는 여전히 

실시간 시청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방송 미디어 환

경 변화에 맞추어 VOD 이용 등을 고려한 통합시청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3][4]. 한

편, 시청률로만 방송 콘텐츠를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

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강

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MBC는 프로그램 관련 기사의 

게시 글에 대한 반응 정도와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의 위치, 등장 횟수 등을 반영한 화제성 지

수를 주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CJ E&M은 주 단위로 

포털 사이트에서의 관련 키워드 검색에 대한 표본 조사

와 블로그, 게시판, SNS, 동영상 등의 게재 글을 전수조

사 하여 점수를 도출하는 콘텐츠 영향력 지수(Contents 

Power Index: CPI)를 내놓고 있고[14], 방송통신위원회

는 시청자가 인터넷에 기사, 게시글, 댓글 등으로 나타

낸 반응을 조사해 가치를 분석하는 방송 콘텐츠 가치정

보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 주간 단위의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15].

통합시청률은 시청자가 고정형 TV, PC, 스마트미디

어로 구성된 세 개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함께 시간을 이동하여 VOD 형태로 시청한 것

을 통합해 측정하고 산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16], 현 

시청률 측정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의 통합시청률 시범

조사를 통해 본 시청률 변화 결과는 통합시청률의 필요

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17].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이 

동일 동 시간에 방영된 연예오락 장르인 1박 2일과 런

닝맨으로, TV 시청 비율은 런닝맨이 높았으나 스마트

폰 및 PC에서는 1박 2일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들을 반영 시 두 방송 콘텐츠 간 간격이 기존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통합시청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질적 데

이터를 바탕으로 한 TV와 VOD 시청 비교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어 왔다. 성낙일 등[7]은 본방 평균 시청률

이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 순인 반면, VOD 평균 

이용률은 연예오락, 드라마, 시사교양 순이었다는 점에

서 이 두 시청 방법 간에 상당한 괴리가 관찰된다고 주

장하였다. 김상훈과 임수현[5]도 VOD와 실시간 시청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박상진 등[6]

은 지상파 실시간 시청과 지상파 VOD 시청 간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서 둘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이처럼 TV와 VOD 간 시청률 관계가 동일하지만

은 않지만 해당 자료들은 모두 통합시청률로 측정 시 

기존 TV만의 시청률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

요하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고정형 TV라고 할 수 있는 

IPTV 상의 VOD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바일을 아

우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시청관련 데이터는 차이가 

있다. 성낙일 등[7]은 VOD 시청률을 배효승, 신소연 그

리고 이상우[18]의 연구에서 정의한 계산식을 사용하였

다. 배효승 등[18]은 VOD 시청률에 대해 해당 프로그

램의 VOD 시청 시간 합계(초)를 IPTV 가입자 수와 해

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초)의 곱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하고 있다. 김상훈과 임수현[5]은 TNmS가 산출·제공

한 퍼센트 데이터를, 박상진 등[6]은 시청 시간 데이터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방송통

신위원회가 통합시청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부터 통합시청률 제도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측정 방식

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있다. 편성계획에 입각한 실

시간 및 비실시간 시청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시청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통합시청률

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통합시청률 합산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에 논의와 협

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19]. 

더불어 시청기록의 합산 기간에 대한 이슈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합시청률 추진계획에서 1

주차 VOD 시청 시간을 통합시청률 산정에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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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1주차 시청 시간이 전체 시청 시간을 잘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체 시청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

체 시청 시간 중 거의 절반인 1주차 시청 시간을 전체 

시청 시간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다[7]. 하지만 기존 TV 시청률이 역전하는 사례도 발생

하는 등 다시보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

어 2013년 5월 2주차에 방영된 CSI와 Inbetweeners의 

경우에 본 방송 시청률은 Inbetweeners가 CSI에 비해 

25%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7일 이내 다시보기’가 포함 

시 두 프로그램의 통합시청률이 동일해졌고 ‘28일 이내 

다시보기’까지 포함 시 CSI가 시청률을 역전하였다[17]. 

그리고 성낙일 등[7]은 1주차에 2주차와 3주차 시청 시

간을 합산하는 것은 상관계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4주차 시청 시간을 합하면 상관계수가 현격

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는 방송 콘텐츠를 평가하는 방식에

도 변화를 가져왔다. 실시간 시청률에만 의존하던 평가 

방식에서 주요 소비 계층인 20대~40대의 시청행태를 

반영한 2049 시청률 등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 

방식이다. 2049 시청률은 전체 시청률에서 20세에서 49

세까지의 연령대 시청률을 별도로 산정한 수치이다. 

2049 시청률은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

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0]. 그리고 

2049 시청률과 전체 시청률이 항상 상관관계에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49 시청률로 보았

을 때 전체 시청률 순위가 뒤집혀 지기도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실시간 가구 시청률1), 실시간 2049 시청률 그리고 

OTT VOD 이용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

서 TV와 OTT 동영상 서비스의 측정 단위를 다르게 

사용한 이유는 표준화된 VOD 시청률 측정 기준이 없

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 방송 시간 그리고 시청 시간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VOD에 대

한 신뢰성 있는 산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1) 시청률은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가구 시청률이라는 

명칭이 보다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대신

에 가구 시청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푹(pooq) VOD 이용 집계

의 원 자료인 이용자수를 이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측

정 시간에 차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VOD 이용 기간은 7일과 30일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장르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장르를 구분하

는 이유는 이것이 시청행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2][23]. 특히, 여타의 장르에 비

해 꾸준한 이용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

마, 예능, 시사교양 등 세 가지는 중요하게 살펴볼만 하

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

간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

간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더불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가구 시청과 

OTT VOD 이용 간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실시간 가

구 시청률, 실시간 2049 시청률, 7일간 OTT VOD 이용

자수 그리고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순위를 비

교해 볼 것인데, 이는 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보여

줄 수 없었던 프로그램별 선호도 차이를 알려줄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3.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률과 

OTT VOD 이용자수의 순위는 차이가 있

는가?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와 지상

파 OTT 동영상 서비스인 푹(pooq)을 통해 획득한 실

질적 이용 데이터이다. 분석에는 TNmS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실시간 2049 시청률 그리고 푹(pooq) VO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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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를 사용하였다. 실시간은 TNmS에서 활용하

고 있는 약 3,2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고 VOD

는 약 500,000명의 푹(pooq)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

터이다. 그리고 VOD 이용자수는 푹(pooq) 유료 가입자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인원의 총합으로2) 

본방 후 7일 데이터와 본방 후 30일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현재 푹(pooq)은 방송 후 7일과 30일 이용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는데 4주가 28일이라는 점에서 30일 데이

터를 4주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MBC를 이용하

였고 장르별(드라마, 예능, 시사교양)로 4개씩 임의로 

선정하였다. 드라마의 경우, 이야기가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연결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량

에 있어서 전 회가 차기 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리고 드라마는 인기리에 방영중인 콘텐츠와 새로 시작

하는 콘텐츠 간에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VOD 시청률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실시간 가구 시청

률이 VOD 시청률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후자의 경

우는 실시간 보다 VOD 시청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

다[5]. 따라서 한 프로그램의 전체 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6회 차로 구성된 미니시리즈를 선택

하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예능과 시사교양도 동

일하게 16회 차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오류의 문제가 

있는 회 차를 제외하였을 시 추후 회 차를 추가함으로

써 16회 분량을 맞추었다. 그리고 방송 시청은 휴가철 

등과 같은 특정 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

사한 기간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다만 드라

마는 동일 기간 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

기 때문에 예외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지

상파 방송 콘텐츠는 아래 [표 1]과 같다.

2) 유튜브, 네이버TV 등은 이용 정도를 영상 조회 수로 평가하고 있고 

KT, SKB, LGU+ 등 국내 IPTV사도 VOD 이용 순위를 다운로드수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동영상의 전체를 보든, 짧게 

보든 관계없이 동영상을 조회 혹은 다운로드 한 건수로 이용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푹(pooq)과 같이 유료 가입자를 기반

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가입자의 중복 이용을 제거하기 위

해 이용건수가 아닌 이용자수를 평가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IPTV VOD의 이용 평가를 유료 결제 다운로드 수로 평가하는 방법

과 유사하다. 즉, 유료 결제된 1건의 VOD는 몇 명이, 몇 번을 보아도 

1건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유료 가

입자 이용자수를 이용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장르 프로그램 회 방영일
방영
요일

드라마

더블유 1~16
2016.7.20~
2016.9.14

수·목

쇼핑 왕 루이 1~16
2016.9.21~
2016.11.10

수·목

캐리어를 끄는 여자 1~16
2016.9.26~
2016.11.15

월·화

역도요정 김복주 1~16
2016.11.16~
2017.1.11

수·목

예능

라디오스타 493~509
2016.9.21~
2017.1.11

수

마이 리틀 텔레비전 68~83
2016.9.24~
2017.1.21

토

우리 결혼 했어요 339~355
2016.9.24~
2017.1.7

토

무한도전 500~515
2016.10.1~
2017.1.14

토

시사
교양

100분토론 738~754
2016.9.20~
2017.1.31

화

경제매거진 509~524
2016.9.24~
2017.1.7

토

PD수첩 1098~1112
2016.9.27~
2017.1.17

화

사람이 좋다 190~205
2016.10.2~
2017.1.22

일

표 1. 장르별 지상파 프로그램

Ⅳ. 연구결과

1.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률과 7일간 

OTT 이용자수 간의 관계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7일간 OTT 

VOD 이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3). 우선,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드라마 장르의 상관관계계

수는 .87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라마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을수록 7일간 

3) 최현철[24]은 상관관계계수의 기준을 5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0에서 0.1미만’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변인의 값을 알아도 다른 변인의 값을 거의 예측할 

수 없고, ‘0.1 이상에서 0.3 미만’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한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0.3 이상에서 0.5 미만’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한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0.5 이상에서 0.8 미만’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매우 깊기 때문에 한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상당히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0.8 이상에서 1.0’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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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예능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945이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능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을수록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

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사교양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59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사교양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을수

록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

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상관관계계수 크기는 예능>드

라마>시사교양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시간 2049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드라마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94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

라마의 실시간 2049 시청률이 높을수록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예능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93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능의 실시간 2049 시청률

이 높을수록 7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

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사교양 장르의 상관관

계계수는 .41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시사교양의 실시간 2049 시청률이 높을수록 7일

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

여준다. 종합적으로, 실시간 2049 시청률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상관관계계수 크기는 드라마>예능>

시사교양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프로그램 수
가구 시청률
상관계수

2049 시청률
상관계수

드라마 64 .876*** .944***

예능 64 .945*** .933***

시사교양 64 .592*** .412***

*p<.05, **p<.01, ***p<.001

표 2. 실시간과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상관관계

2.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률과 30일간 

OTT 이용자수 간의 관계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30일간 OTT 

VOD 이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드라마 장르의 상관관계계

수는 .77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라마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예능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941이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능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

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사교양 장르

의 상관관계계수는 .61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시사교양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이 높

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

인 관계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상관관계계수 크기는 

예능>드라마>시사교양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시간 2049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드라마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84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

라마의 실시간 2049 시청률이 높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예능 장르의 상관관계계수는 .93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능의 실시간 2049 시청률

이 높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사교양 장르의 상관

관계계수는 .40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시사교양의 실시간 2049 시청률이 높을수록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

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실시간 2049 가구 시청률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상관관계계수 크기는 

예능>드라마>시사교양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프로그램 수
가구 시청률
상관계수

2049 시청률
상관계수

드라마 64 .779*** .848***

예능 64 .941*** .932***

시사교양 64 .616*** .404***

*p<.05, **p<.01, ***p<.001

표 3. 실시간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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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시청률 2049 시청률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

%
순
위

%
순
위

명
순
위

명
순
위

W 14.59 2 8.73 2 
196,242.

63 
2 

253,853.
31 

2 

쇼핑 왕 루이 9.88  3  4.40  4  
112,177.

69  
4  

147,918.
31  

4  

캐리어를 끄는 
여자 

7.66 5 2.54 5 
84,211.

50 
6 

108,180.
81 

6 

역도요정 
김복주 

5.12 7 2.49 6 
91,590.

56 
5 

122,653.
40 

5 

라디오스타 9.62  4  5.71  3  
163,245.

90  
3  

200,164.
50  

3  

마이 리틀 
텔레비전 

4.73 8 2.48 7 
46,220.

19 
8 

59,774.
50 

8  

표 4. 방송콘텐츠 시청률 및 OTT VOD 이용자수 순위 비교

우리
결혼
했어요 

4.62 9 2.15 8 
65,298.

19 
7 

78,673.
63 

7 

무한도전 15.05 1 8.76 1 
292,856.

80 
1 

340,446.
50 

1 

100분토론 1.63 12 0.51 12 1,094.19 11 1,346.00 11 

경제매거진 3.21 11 0.60 11 318.69 12 424.56 12 

PD수첩 4.15 10 1.64 9 7,426.63 10 8,846.38 10 

사람이 좋다 5.39 6 1.02 10 
14,842.

75 
9 

18,653.
50 

9 

3.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률과 OTT 

VOD 이용자수 순위 비교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가구 시청률, 실시간 

2049 시청률,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그리고 30일

간 OTT VOD 이용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실시간 가구 시청률에서는 무한도

전>W>쇼핑 왕 루이>라디오스타>캐리어를 끄는 여

자>사람이 좋다>역도요정 김복주>마이 리틀 텔레비

전>우리 결혼 했어요>PD수첩>경제매거진>100분토론 

등의 순이었다. 실시간 2049 시청률에서는 무한도

전>W>라디오스타>쇼핑 왕 루이>캐리어를 끄는 여

자>역도요정 김복주>마이 리틀 텔레비전>우리 결혼 

했어요>PD수첩>사람이 좋다>경제매거진>100분토론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7일간과 30일간 OTT VOD 이

용자수에서는 무한도전>W>라디오스타>쇼핑 왕 루

이>역도요정 김복주>캐리어를 끄는 여자>우리 결혼 

했어요>마이 리틀 텔레비전>사람이 좋다>PD수

첩>100분토론>경제매거진 등의 순이었다. 즉, 측정방

법에 따라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좋다의 경우는 실시간 가구 시청률에서는 중위권인 6

번째 순위에 위치한 반면, 다른 측정방법에서는 하위권

인 9번째 또는 10번째 이하 순위에 위치해 타 프로그램

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단, 7일간과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순위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관계를 실시간 

가구 및 2049 시청률과 7일간 및 30일간 OTT VOD 이

용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호관계

에 대해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등 세 가지 장르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시간 가구 시청률 

및 실시간 2049 시청률이 높을 경우에 OTT VOD 이용

자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장르에 따라서 상관관계계수

의 차이를 보였다. 드라마 OTT VOD 이용자수는 실시

간 2049 시청률과의 상관계수가 실시간 가구 시청률의 

상관계수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실시간 2049 시청률과 

좀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7일간 OTT VOD 

이용자수와의 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계수를 

가져 기존 순위를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예

능과 시사교양 OTT VOD 이용자수는 실시간 가구 시

청률의 상관계수가 실시간 2049 시청률의 상관계수 보

다 높게 나타났는데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좀 더 관계

가 있다는 것이다. 세 장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사교양이 다른 장르에 비해 시청률과 OTT VOD 이

용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르에 상관없이 OTT VOD 이용 정도는 실

시간 시청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시청과 IPTV VOD 이용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밀

접한 상관관계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연구와 다

른 결과라 할 것이다. 성낙일 등[7]은 드라마와 시사교

양 그리고 연예오락 등 전체 장르의 실시간과 VO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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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분석을 내놓으면서 피어

슨 .239, 스페어만 .487이라는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

관관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르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시사교양과 연예오락은 .535

와 .438로 유의미하였지만 드라마는 무의미하였다[7]. 

즉, IPTV 혹은 OTT 단독으로 VOD와 실시간 시청률 

간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시청 디바이스가 다르다

는 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인 OTT VOD는 유선 및 무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방송시청이 가능하지만 성낙일 

등[7]은 KT Olleh TV의 VOD를 대상으로 해 TV 디바

이스로 한정하였다. 

산출된 상관관계가 동일한 방향이라면 두 창구가 상

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두 창구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

에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6]. 즉, 현재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방 시청률이 VOD 시청률 간에 

밀접한 선형관계가 있다면 굳이 VOD 이용률을 고려하

지 않더라도 시청률 측정의 목적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7]고 말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청률 수치를 

기반으로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VOD 이용도 제

외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는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지만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통한 시청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영상 시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1]. 

7일과 30일간의 OTT VOD 이용자수의 경우, 대부분 

장르에서 실시간 가구 시청률과 실시간 2049 시청률의 

상관계수가 7일보다 30일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 실시간 가구 시청과 IPTV VOD 이

용에 있어서 1주차 보다 4주차가 크다고 주장한 연구와 

다른 결과라 할 것이다[7]. 성낙일 등[7]은 4주에서 상

관계수가 급격히 높아진 이유로 무료 전환을 들었고 최

근 1주차 시청 실적을 무료 전환 이후 첫 주차까지로 

확대하거나 1주차와 무료 기간 첫 주차 시청 실적을 합

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1주차 보다 4주차의 상관계수가 낮았던 것

은 푹(pooq)이 3주가 지나도 무료로 방송 콘텐츠를 풀

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시청률에는 무료 

방송 콘텐츠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가구 시청

률, 실시간 2049 시청률, 7일간 OTT VOD 이용자수 그

리고 30일간 OTT VOD 이용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

로 한 순위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다. 특히, 실시간 가

구 시청률과 OTT VOD 이용자수 순위가 다르게 나타

난 결과는 VOD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재의 시청률 순위가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대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그리고 7일

간과 30일간의 OTT VOD 이용자수 순위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방송시청 환경변화에 따라 시청률 조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시·

공간을 초월한 방송 이용행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에, 통합시청률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

지만 이 측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지속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방통

융합시대의 중요한 시청 방식인 VOD 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 IPTV에 주목하였던 기존 연구[5-7]에서 벗어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무선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

에서 기존 IPTV와 같은 유선 환경에서의 연구와 차별

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실시간 시청에 있어

서 가구에만 의존하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소비 

계층인 2049 시청률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내용의 

풍부함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한계점도 있다. 접

근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시청률(%), 7일간 및 30일

간 VOD 이용자수,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푹

(pooq)이라는 1개 서비스 및 MBC라는 1개의 특정 방

송사 등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실시간과 VOD 

간 차이 측정, 입소문 등을 통한 매개효과 측정 등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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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분석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단순히 상관관계 

분석에 그쳤다. 상관관계는 변인들 간에 어떠한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KBS, SBS 등 타 지상파 방송사가 포함되었을 때도 동

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MBC 외에 KBS 

및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

고 콘텐츠 수도 늘려야 하며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제

공하는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JTBC, tvN 등 종합편성채널을 포함시켜 지상파

와의 차이도 살펴볼만 하다. 그리고 TV,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디바이스별로 구별하였을 때, OTT 동영상 

서비스, IPTV 등 유·무선 VOD를 통합했을 때 등은 어

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OTT 동영상 서비스는 VOD 외에 TV와 동일하게 실시

간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OTT 실시간은 실시

간 시청률, OTT VOD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도 

살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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